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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너스 칼슨(Magnus Karlsson) 스웨덴 국립표준청 혁신경영 부문 의장.> 

 

“혁신경영시스템의 목적은 조직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혁신을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혁신전략, 문화,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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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매그너스 칼슨 스웨덴 국립표준청 혁신경영부문 의장은 기업들이 혁신을 목표로 하면서도 

혁신이 무엇인지, 혁신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칼슨 의장은 20년간 혁신경영 분야에서 연구 및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스웨덴 

왕립공과대학(KTH) 겸임교수다. 에릭슨 신규 사업 개발 및 혁신담당 임원을 역임했다. 

 

<매그너스 칼슨 스웨덴 국립표준청 혁신경영 부문 의장이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4일 개최한 

2022 혁신경영 표준화포럼에서 혁신경영시스템의 중요성과 국제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사진 한국표준협회 제공>> 

 

그는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코엑스에서 개최한 '혁신경영 

표준화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와 '혁신경영시스템 중요성과 국제표준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 주제는 '체계적 혁신을 통한 혁신성과 지속실현 방안'이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56000)과 혁신경영 방법론이 공유됐다. 

 

칼슨 의장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표준과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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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은 혁신경영 분야 공동 프레임워크와 언어를 제시하고 있어 소통 도구로 활용된다. 

혁신경영을 위한 시스템 접근 방식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규정한 국제표준 ISO 56002를 

2019년 발간된 바 있다. ISO 56002는 지난 6월 국가표준 (KS표준)으로 발간됐다. 

 

그는 “국제표준은 혁신이 마법처럼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차원에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ISO 56002는 가이드 

표준(권고지침)이지만 요구사항 표준인 ISO 56001이 2024년 정도에 발표되면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에 관련 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혁신경영원칙은 △리더십 △문화 △포트폴리오 △전략 △지표 △인력 △자금조달 등 요소와 

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들 요소가 밀접하게 엮여 시스템을 구성한다. 따라서 

혁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부족하고 장애요소가 되는 연결점을 찾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슨 의장은 “글로벌 톱 1000개 연구개발(R&D) 투자기업을 보면 R&D와 비즈니스 성과 간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혁신 전략과 문화를 갖춘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선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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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너스 칼슨 스웨덴 국립표준청 혁신경영 부문 의장.> 

칼슨 의장은 혁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혁신경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증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교육도 

제공돼야 하기 때문이다. 칼슨 의장은 스웨덴에서 혁신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혁신경영 전문가는 아직 규모가 작은 시장이다”면서도 “적은 자원으로 더 큰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떠오르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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